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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말들을 하나하나 배워 가는 다람이와 

우리말을 공부하며 사전을 만드는 엄마의 알콩달콩 낱말 이야기  

《내가 만드는 사전》은 아홉 살 여자아이 다람이가 43개의 말들로 배워 가는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을 

담고 있어요. 다람이처럼 ‘나만의 사전 만들기 놀이’를 하면서 가족들과 지낸 작은 일상들을 반짝반짝 

빛나는 추억의 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박선영·정예원 지음

김푸른 그림

독후활동지

그림 속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지 상상해 볼까요? 생각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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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내가 만드는 사전》에 나오는 낱말이에요. 낱말의 뜻과 어울리는 그림을 골라 

선으로 이어 보세요.  

꿈 ● ●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보내는 글.
● ●

한숨 ● ●
자는 동안 깨어 있을 때처럼  

보고 듣고 느끼는 정신 현상.
● ●

가로등 ● ●

걱정이 있을 때나  

긴장했다가 마음을 놓을 때  

길게 몰아서 내쉬는 숨. 

● ●

편지 ● ●
어둠을 밝히기 위해  

길에 설치한 등.
● ●

◆  다음 보기 중 2개의 단어를 골라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보기]

노을, 가족, 아쉬움, 지켜보다, 유리병

단어 익히기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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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람이 사전’이 어떤 단어를 뜻하는지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림

다람이 사전 

보드라운 털을 가진 

새초롬한 동물.

정답

그림

다람이 사전 

아무도 실제로 본 적은 없으나 

있다고 믿는, 12월 25일 새벽에 

열심히 일하는 할아버지.

정답

그림

다람이 사전 

체력 좋은 엄마와 금방 지치는 딸의 

달리기가 펼쳐지는 운동장. 

엄마는 다리가 길어 빨리 달리고 

딸은 다리가 짧아 느리게 달린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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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          ) 

 ① 아빠는 맨날 체중계가 고장 났대요.

 ② 횡단보도 화살표가 늘겄어요.

 ③ 엄마는 송곳처럼 한껏 날카로워졌어요.

 ④ 빛은 남이 앞을 볼 수 있게 스스로를 밝혀요.

◆  ○○○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호 말

바지 요술

◆  다음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밥은 끼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편안하게 잘 지내는지 묻는 다정한 마

음이자, 먹고사는 데 필요한 일이자, 돈이야. 

_ 《내가 만드는 사전》 71쪽

우리말에는 ‘밥’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다음 중 ‘밥’의 의미가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           )

 ① 언제 밥 한번 먹자.

 ② 밥 먹고 살 수 있겠어?

 ③ 엄마가 해 준 밥이 가장 맛있어요.

 ④ 밥값은 해야지.

내용 익히기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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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드는 사전》 속에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다람이와 함께 나눠 보아요.

1.  다람이 아빠는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거짓말을 한대요. “어라, 체중계가 또 고장 났네.” 그래서  

다람이 사전에 ‘체중계’는 ‘사람들이 올라갈 때마다 고장 났다는 말을 듣는, 억울하고도 정직한  

물건.’이라고 표현했어요. (28~29쪽 ‘체중계’ 참고)

 ● 사람들이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고장 났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비 오던 날, 날이 어둑해질 무렵 다람이는 공원에서 퇴근하는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다람이 마음도 몰라주고 대뜸 화부터 냈어요. 날도 어두운데 겁도 없다면서요. 엄마의 마음은 진

심이었을까요? (36~37쪽 ‘화내다’ 참고)

 ● 과연 엄마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3.  엄마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졌대요. 다람이는 용돈으로 간식을 준비

해 온 가족을 불러 모았어요. 

 ● 다람이가 간식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 나누기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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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로등은 길을 지키며 밝혀 주는 등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가로등처럼 한자리에서 우리를  

지켜 주는 것들이 있어요. (58~59쪽 ‘가로등’ 참고)

 ● 우리를 지켜 주는 또 다른 것들을 찾아보세요.

5.  다람이는 엄마를 한 단어로 말해 보라고 하니 ‘빛’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다람이가 뭐든 잘할 수 

있게, 위험하지 않게 빛이 되어서 다람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기 때문이라고요. (64~65쪽  

‘빛’ 참고)

 ● 여러분은 ‘엄마’ 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무엇인가요?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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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이처럼 나만의 사전을 만들어 보아요. 상상력을 발휘해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 보세요.

그림

그림

�

�
공동 주택 양식의 하나로 오 층 이상의 건

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

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

록 만든 주거 형태

�

�

생각 더하기4차시

아 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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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내가 만드는 사전》에 나오는 그림과 단어들이에요. 단어 카드를 이용해 친구들과 

말놀이를 해 보세요.

[놀이 방법]

① 점선을 따라 가위로 자르고 뒤집어서 섞어 주세요.

② 모두 눈을 감은 채, 한 명이 카드를 뽑아 살짝 보세요.

③  카드를 뽑은 사람은 설명하고 다른 사람은 맞혀 보세요. 그림 카드는 말로 설명하고, 한글 카

드는 몸짓으로 설명해요. 

삐지다

뿔

산타 사랑하다


